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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4. 4. 5.(금) 10:00 이후(4. 5.(금) 석간) / 배포 : 2024. 4. 4.(목)

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·도약 위해 
국토부, 철도산업계와 소통

 - 4월 5일 철도산업계와 함께, 다섯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

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

‘철도산업계’ 부문에서 개최한다.

□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(금)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

이다. 경기도, 국가철도공단, 코레일,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·설계사, 

차량·시스템·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

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.

  * 참석민간업체 : 도화엔지니어링, 현대건설, DL이앤씨, 현대로템, 다원시스, 대아티아이, ㈜글로비즈, 

㈜씨에스아이엔테크, 대한토지신탁, 한화커넥트, 넥스트레인㈜, 모두투어, ㈜ENTS, ㈜영화사레드피터

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분야 주요정책을 발표

하고, 이어서 국내· 해외 철도사업 추진시 건의사항, 중소· 중견기업의 지원

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.

 ㅇ 특히, 금융·민자운영사, 여행·영화사도 함께하여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

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, 역사, 열차 등을 

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

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철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 상황을 

직접 듣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”면서, 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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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“KTX 개통 20주년, GTX 시대 개막 등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K-철도 

위상에 발맞추어 국내 철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

있도록 제도개선, 관광 · 문화 상품개발,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

마련하고, 필요한 지원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”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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